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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보는경제지표

비정규직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

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

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

이와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

환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

망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

나타나 청년 실업난이 더 악화할 수 있

다는 우려도 제기됐다

26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

인에 따르면 최근 364개 기업의 인사담

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

비정규직 고용업체 143개 가운데 정규

직 전환 계획이 있다는 곳은 전체의 58

0%(83개)였다

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(587%)과

대기업(579%) 중견기업(550%) 등이

모두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

전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60개사

(420%)는 그 이유로 ▲업무량이 유동

적이어서(40% 복수응답) ▲인건비 상

승 부담(383%) ▲노동시장 유연성을

위해(183%) 등으로 답했다

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신규채

용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

(364개)의 절반이 넘는 538%가 신규채

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향을

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1%였고

전체의 121%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

고 답했다

김대성기자bigkim@kwangjucokr

기업 58% 비정규직정규직전환검토

사람인 364곳 설문54% 신규채용줄어들것

김밥과 떡볶이 라면 등 주머니 가벼운

학생들이 즐겨 찾는 분식집 외식 물가가

계속 오르고 있다

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분식

및 김밥전문점 생산자물가 지수가 13014

로 작년 같은 달(12233)에 비해 64% 올랐

다

서비스업 생산자물가는 일반 소비자들

이 느끼는 물가와 흡사하다 이 기간 생산

자물가 총지수 상승폭(35%)의 두 배에 가

깝다

중식(35%) 한식(24%) 일식(18%)

서양식(16%) 치킨전문점(16%) 등에 비

해서도 상승폭이 훨씬 컸다

분식 및 김밥전문점 생산자물가 지수는

2년 전(1170)에 비하면 112% 뛰어서 총

지수 상승폭(04%)과 확연히 차이가 났다

김밥과 떡볶이 라면(외식) 품목별 소비자

물가지수도 크게 올랐다

지난달 김밥과 떡볶이 소비자물가지수

는 1년 전보다 각각 86% 27% 올랐다

라면(외식)은 48% 상승했다

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

20%이다

서울시 물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26

개 식당에서 김밥 평균 가격은 2140원이

다

최고가는 3000원(4개 식당) 최저는

1500원이었다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긴 하

지만 1000원짜리 김밥은 보이지 않는다

작년 5월에 조사한 22개 식당 김밥 가격

평균은 2060원이다 2년 전에는 45개 식당

평균 김밥 가격이 1800원이었다 가장 비

싼 김밥은 2500원짜리였고 절반 이상인

25개 식당에서 1000원대에 판매했다

연합뉴스

천원대김밥사라졌다

분식물가도고공행진

구내식당식사비상승도

올해 5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

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 목포항과 광양항의 물동량도 각각 9

9%와 49% 줄었다

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전국 무역항에

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2877만t

으로 전년 동월(1억2962만 t) 대비 05%

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항만 물동

량 가운데 수출입화물은 1억618만t 연안

화물 2259만t이다

부산항과 대산항의 처리 물동량은 전년

보다 각각 55% 85% 증가했지만 포항항

물동량이 203%나 줄면서 전체적인 하락

세를 견인했다

품목별로 보면 시멘트가 전년 동월 대

비 127%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

화공품 기계류도 각각 98% 84% 증가

했다 반면 양곡은 374%로 크게 감소했

고 모래도 174% 감소했다

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

8950만t으로 전년 동월(9258만t) 대비 3

3% 감소했다 대산항 동해묵호항은 증

가세를 나타낸 반면 포항항과 부산항 등

대부분의 항만은 감소세를 보였다

품목별로는 화공품 기계류 물동량이

각각 193% 189% 증가한 반면 양곡 모

래 등은 각각 444% 175% 감소했다

반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같은

달에 비해 85% 증가한 236만 TEU(1

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)를 기록했다

수출입 물동량은 139만5000 TEU로

8% 증가했고 환적 물동량은 94만6000

TEU로 95% 증가했다 환적이란 컨테이

너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중간 항구에

서 다른배에옮겨싣는 것을말한다

항만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부산항

이 94% 증가한 178만7000 TEU를 기록

했다

부산항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

역량 증가로 91% 증가한 88만5000 TEU

를 처리했다 환적또한 국적선사들의 동

남아서비스 확대 등 영향으로 98% 증가

한 90만2000 TEU를 기록했다

인천항은 17% 증가한 25만4000 TEU

광양항은 49% 감소한 18만2000 TEU를

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

김대성기자bigkim@kwangjucokr

목포광양항물동량감소
5월전국항만전년비 05% 하락컨테이너처리는늘어

다음달부터매주 일요일휴대전화 개

통이 중단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

면 이동통신 3사는 7월부터일요일 전산

휴무를 현재 24번째 주에서 모든 일요

일로 확대하기로 했다

이에 따라 7월 2일을 시작으로 일요일

마다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등 개통과

관련한 업무가 중단된다 다만 일반 영

업활동은 기존과마찬가지로 가능하다

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단체인 전국

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작년 9월 김경진

국민의당 의원실이 구성한 이동통신 상

생 태스크포스(TF)를통해본격적인 검

토에 들어가 최근 매주 전산 업무를쉬

는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

통신 3사의 일요일 휴무 결정에 집단

상가들은 매출 타격이불가피하다며 반

발하고 있다 연합뉴스

휴대전화일요일엔개통안됩니다

코스피가 또다시 새 지평을 열었다

장중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모두 바

꿔썼다

26일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06포

인트(042%) 오른 238866으로 장을마

감했다 이달 9일 작성한종가 기준최고

치(238169)를 697포인트 차로 뛰어넘

은 역대 최고치다

249포인트(010%) 오른 238109에

출발한 코스피는 오전에 일찌감치 장중

최고치(2387296월 14일)를 경신하고

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했다

이어 장 마감 직전에는 239070까지

치솟아전인미답의 2390 고지까지밟았

다 꾸준히 순매수세를 유지한 개인은

이날 214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

힘을 보탰다 줄곧 팔자를 지속하던

외국인도 이날 장 종료를 앞두고 매수

우위로 돌아서면서 331억원 매수 우위

를 나타냈다

기관은 오후 들어 매도세로 돌변

111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정보기

술(IT) 주의급상승이 이날 지수 상승을

주도했다

코스피시가총액 투톱인삼성전자와

SK하이닉스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

서 사상 최고가를 함께 경신했다

삼성전자는 이날 139% 올랐고 SK

하이닉스도 385% 오르며 지수를 끌어

올렸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

장중 각각 241만8천원 6만7천500원까

지 치솟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

종목 모두 외국인이순매수를 기록했다

연합뉴스

코스피또새역사
IT주상승주도삼성전자SK하이닉스최고가경신

26일 경기도 일산서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서울물류센터에서 에어컨 설치 엔지니어

들이흥행돌풍을일으키고있는 무풍에어컨의배송작업을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
삼성무풍에어컨잘나갑니다

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 수출 품목 중

화공품과 석유제품은 호황을 타이어와

선박은불황을맞고 있다

26일 광주세관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

5월 말까지 광주전남 품목별 수출입 실

적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

남지역 수출은 화공품이 300%로 가장

많이 증가했고 석유제품 296% 철강제

품 115% 순으로 늘었다 품목별로 11

7% 전품목기준으로는 136% 증가한 수

치로 전반적으로 수출 호황을 반영한다

광주지역 수출은 가전제품(65%) 자동

차(49%) 반도체(18%) 품목순으로 증가

했다 이들 증가 품목은 전년과 비교해 품

목별 19% 전체 품목에서는 26% 늘어난

것으로 전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낮은 실

적이다

반면 전남의 선박 등 수송장비 수출이

479%나 감소해 가장많이 줄었고 기계류

도 69% 감소했다 지난해 불어닥친 조선

산업의침체 영향으로풀이된다

광주 역시 타이어 수출이 159%나 줄었

으며 기계류와철강제품도 각각 64% 1

8% 감소세를 보였다 금호타이어의 수출

실적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

다

수입은 전남의 경우 석탄이 1546%로

가장 많이 늘었다 철광 572% 원유 48

7% 석유제품 171% 화공품 112% 순으

로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품목

별로는 508% 전품목에서는 452% 는 수

치로 증가세를 그대로 보여준다

광주는 고무와 가전제품 수입이 각각

449% 188% 늘었다 전년대비 품목별로

60% 감소했고 전체품목 기준으로는 0

8% 증가를 기록했다

수입 감소 품목은 광주의 경우 철강재

가 232% 감소했고 기계류반도체화공

품도 줄었다

전남지역의 경우 주요 품목 중 수입이

감소한 것은 없었다

한편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광주전남

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

4% 수출은 98% 각각 증가했다

이 기간 무역수지는 49억4400만 달러

흑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(68억8300

만 달러)과 비교해 무역수지흑자 폭이 28

2% 줄었다

광주세관본부 관계자는 광주는 효자

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부진으

로 감소하고 있고 전남은 수출액 1위인석

유제품의 수출단가 상승과 아시아미국

등의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

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

밝혔다

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수출효자 전남 화공품광주 가전

광주세관 15월 품목별수출입 실적분석

타이어선박은급감무역수지흑자 28% 줄어

전년비 30% 65%

이통3사 내달부터휴무


